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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
배포일자
2022년 4월 25일(월)

총 3매

담당
부서 재생콘텐츠과 담당자

∙개항장재생팀장 김인식 ☎458-7336
∙담당자 오윤석 ☎458-7337

사진(이미지)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 개항장의 새로운 역사산책이 시작된다  

- 25일,‘개항장 역사산책공간 조성사업’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 -

- 내년 말까지, 산책로, 문화공간, 웨딩촬영장으로 다시 태어날 것 -

인천시의 개항장 역사산책공간 조성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.

인천광역시는 중구 송학동1가 8-3번지 일원 개항장 역사산책공간 조

성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시

보에 2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.

개항장 역사산책공간 사업은 개항기 건축물인 제물포구락부, 자유공

원, 인천시민愛(애)집, 이음1977 건물 등과 연계해 인근지역 사유지(유

휴지)를 매입해 역사산책 상징공간으로 조성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

성하는 사업이다.

내년 12월까지 1,960.2㎡ 면적에 총 74억 원(토지보상비 포함)의 사업

비를 투입해 산책로(정원), 쉼터, 문화공간, 웨딩촬영장등을 조성할 계

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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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간 2020년에 시 공유재산심의회,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, 지방재정

투자심사를 통과하고, 2021년에 도시관리계획(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

지역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통해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로 신규 

결정됐으며, 이번에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됐다.

조승환 시 재생콘텐츠과장은 “국내 최고의 문화관광 아이콘인 개항

장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”며 “인천의 과거와 현재, 미래를 함

께 만날 수 있는 개항장이 시민들께 휴식과 색다른 경험을 드릴 수 

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  <위치도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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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 현장사진 >


